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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어대 

영 곁 

사전면찬실 

빠판다는 것을 설강싼다‘ 정신없이 허흉[대마 하면서 나 자선 씩새 고참 

아 버린 것이다 찰이켜 보면 무척이나 힘겨웠던 시간이었다‘ I 때까지 

으로 학교라간 윷싹씩 안에서 안일하째 지냈던 탓에 처융요로 정하}는 사회 

응하기란 시작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변수원’ 이라는 애매모호한(1) 직책이긴 하지 

만 엄밀한 직장으로서의 연구원이 학교와 같이 폭넓은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뉴 비단 나 혼자만의 격혐은 아니었으리라‘ 대부분의 면수훤플이 갓 

직장을 구혜서 뺑구싼에 들어왔다갔다까 학교 공부회 연장로 또는 사전 

관심을 갖 틀어왔기 때문이따. 풋혀 대학원 과정을 차 다 수료하지 

연구원에 들어오게 된 나모서는 연구원에서의 규칙적인 일과와 업부에 맞추변서 학피l 수 

업을 따라가는 데 몹시 애를 먹었다. 

사전 면찬 작업이 나를 포함한 편찬원 모두를 정신 없이 다그친 것은 사업 기간이 변 

청화면서부터혔다. 청체적얀 사업 기간이 여)쟁했던 것보다 짧아천 것이다. 

원수원들은 연구원에 율애오자마자 사씬 뺏찬α1라는 작업이 어떤 것이며 어떻찌 

능;;z1를 채 익회가 집에 첼찬의 실무 작업에 창입될 수밖에 gj없다. 그도그렬 

10년을 잡고 계획했던 사전 작업의 기간이-사실 l밴도 대사전의 편찬에 있어서는 터무 

니 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하겠는데-6년으로 단축됐으니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발 

퉁에 불이 떨어쳐 했했떠 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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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실 내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표제어 분과에 소속되어 우리 샤전에 오를 표제어를 

선정하여 사전의 거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전문어 표제어 선정 작 

업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면 부수적으로 현행의 여러 사전올 토대로 한 표제어의 카드화 

착엽올 관리하는 일도 병행하였다. 표제어 분과의 일은 사전의 형식척인 측면， 다시 말 

해 사전 전체의 모양새를 화우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무척 의욕적으로 임했던 기억이 난 

다. 특히 전문어의 어느 정도까지가 사전에 퉁재되어야 흩F는지， 해당 표제어가 일반어로 

처리되어야 양넓저 썼쯤어효 차려꾀어야 하는지， 또한 각 천푼어 영역 왜 챙이 맞는 

지. 해당 표제어가 써떤 영역에 합되어야 전체적으로 보다 입싼성이 었늪지 풍에 대한 

판단에 연구웠에서회 대부분씌 시깐을 보내지 않으면 안 

연 지식이 형장 없는 나에케는 원한 착업들은 참으로 많온 

물론 확정된 표제어 목윷이 아녔 집필을 위한 일차적인 표체어 

않았지만， 때 흉어윷윷 혈 때마다 겪었던 심적 고통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표제어 선정율 포함한 사전 편찬 작업들은 인력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추친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무뱃보다토 R제써 짝캡fF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창태씨셔 몫 샤천등화 표제 

어를 우리 사전외 갓태에 맞추셔 폼꼼혀 검토하고 퉁재되지 않옹 씨f셨훈 제어룰 여러 

하는 일인떼도 불구하고 츄어겠 사간파 인력 , 짱간은 

착업을 효용적요호 추진"ðt는 데 벅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굽기야 나웅에는 시산에 쫓겨 

작엽 방향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결혼 등의 일용 겪으 

면서 처음의 의욕이 많이 회석되어 버렸던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와서 보니 

몸은 정신 없이 바쁘게 웅칙였지만 정착 이루어 놓은 것은 보찰 것 없다는 느낌이다. 

실무외적인 변에서도 그간 연구원 챙샤의 이전과 새 원장님의 부임이라는 큰 변화들이 

있었다. 작년 초여름에 연구원 !'l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지금의 덕수궁 내 석조전으로 이 

사를 했는데 샤천엄한이F판 착였회 산물인 실로 거대한 침휠 뼈찢예 ~l~ 연구했과 연 

다시 올해 말에 양재통 썼사쏠 이λ댐 간나 걱정 

휘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연되는것은안타까운 

우리만의 쾌적한공간 

작업에 있어서 연구원이나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드
 」

모
 

느
 

L 

일 

이다. 특히 남자 현수원들은 연구원 내의 온갖 굿은 일， 잡일툴올 도맡아 하느라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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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 보기 얀쓰러했다. 어떤 불풍만 연구원에 ~착용}면 영락했이 모튼 남자 현수왼툴01 

전원 집합해야 했..il. 집부리기. 십냐르기 통의 그야말로 ’막노동’에노 톡하면 통원되기 

횡쑤였던 것이다 얀력이 부족해사 그챙겠지만 쳤소한써 기본젝엔 업무 분당파 연수원의 

품위 유지 (7)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풍튼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 

l 꿋꿋하게 버해 젠 남자 편추훤 여러짱께 2척태를 보다. 신싼국외 성}은 이애가 이들 

납자 펀수원들의 천천후 능력에 었다고 냐는 믿어 의섞치 않쓴다. 

식장으쇼서의 업구원아 냐에쩨 업격훨쓸 요구썼지맏 ~싼면오~ 다릎 식장과는 다잡 따 

뚱함을 내깨 안겨 컸었다‘ 위의 여러 천썩님들께윤 대다허 최충:쓰럽치만 선후애 혹혼 직 

장 동료로 맺어진 내 주위 모든 사람틀과의 暗홉같은 애정의 小史(7)를 말하지 않올 수 

살71 워해 잃한다파 했던7}. 연구웠에서외 간식 시간은 빼고픈 

들의 구제와 더불어 인간다웅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당연히 간식 시 

마강하고 다시 일에 옳두하 위핵서는 큰 정산력이 필요했다， 더-싹 놀라지 않 

을 수 없븐 if~~종의 힘본 주발에도 혼자서 박바닥에 뭇을 룹이고 TV를 보아야만 했던 

갈꽃없는 졌춘들야 그 누굶가와 압께 수말을 계획할 수 있게 해 준 섭이다.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씩 축확흉-여에 이씌룹 제는 샤캄도 책전 않쨌지만구원에 몸탕R면 

서 경험한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혹자는 연구원과는 별개로 개인의 능력이라 

교 앓하고도 싶컸치만 생윷에서 엇어나야만 한다는 문제 의씩윷 적재적소에서 신랄한 입 

틀을 통해 뼈아프게 각인시켜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놓력을 배양시켜 준 것은 연구원 

외 립이 아닙 수 없다. 

우리의 사전은 젖 만튼셔져야 한다. 때외적씨고 공식적인 딱위성뿐만 아니랴 내계 있 

어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이 이 사업에 활당되고 있기 때문이나.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 

서 냐1 이릉 석자까 활지로 남아 였게 련냐면 -퍼망 λ1쌓일지도 모묘지맨}- 자랑스내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랑스런 이 사전의 탄생에 나도 힘을 보댔다고. 


